그랜드 트레비스투어 3차전 – 박성자 우승! 현재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양대 투어 상금랭킹 1위!!
충북 청원에 위치한 그랜드컨트리클럽(파72,6,132야드) 동, 서코스에서 열린 KLPGA 점프투어(3부투어)인 ‘2007 그랜드 트레비스투어 3차전(총상금 3천만원, 우승상금 5백4십만원)’에서 박성자(42)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그랜드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정영현(19)이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시니어투어 상금랭킹 1위를 기록중인 박성자는 이번 우승으로 점프투어 상금랭킹 마저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1라운드 합계 6언더 66타, 2위와 3타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박성자는 전반 9홀에서 보기와 버디 없이 파행진으로 후반9홀을 맞았다. 12번홀에서 오늘의 첫 버디를 기록했으나 다음 13번홀에서 보기, 다시 14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다. 이때까지 2위와 3타를 앞선 박성자는 우승을 확신했다. 하지만 정연현이 15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여 선두와 2타차가 되었고, 긴장을 푼 박성자는 마지막 두 홀에서 어이없게 연속 보기를 기록하여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로 결국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이 벌어진 18번홀에서 박성자는 피칭웨지로 시도한 두번째 샷이 핀 앞 2미터에 붙으며 버디 기회를 맞은 반면, 정영현은 우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두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결국 보기를 기록했다. 2미터짜리 버디 퍼트를 아깝게 놓친 박성자는 차분히 파를 기록해 그랜드투어 첫 우승의 영애를 안았다.

 

1989년 KLPGA 정회원에 입회한 박성자는 1992년 한주여자오픈과 1998년 오필 여자오픈에서 2차례 정규투어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고, 2002년 4월, 승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3회 마주앙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67타를 쳐 코스레코드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실력파다.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정규투어에서 활약하던 박성자는 올해 처음으로 정규투어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해 이내 아쉬워했다. 상반기에는 2부투어 2차전에서 톱10을 기록하긴 했지만 나머지 대회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반기에 들어선 박성자는 ‘2007 강산배 KLPGA 시니어오픈 골프대회’에도 참가하여 1,2차전을 연달아 우승, 현재 상금랭킹 1위에 올라있는 상황. 이번 3차전 우승으로 점프투어 마저 상금랭킹 1위에 올라 양대 투어에서 정상을 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시니어투어 상금랭킹 1위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점프투어에서 상금랭킹 1위로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정규투어 출전권을 못 받았지만 이번 점프투어에서 상금왕에 올라 2008년도 정규투어의 풀시드권을 받고 싶다.”며 “시니어투어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금왕에 등극하여 양대투어 챔피언에 오르는 첫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시니어투어 2차전에서 이오순(45)과 생애 첫 연장전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박성자는 이번 대회에서 맞은 두번째 연장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연장전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가 선정한 베스트드레서에는 김수민(26)이 뽑혀 트레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류상품권(30만원)을 받았다. 또한 1라운드와 2라운드 각각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한 박성자(1R,-6)와 권지연(2R,-3)은 예스골프에서 제공하는 퍼터를 부상으로 받았다. 

 

트레비스와 그랜드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와 HSMG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에서 녹화중계 한다. 

2007 그랜드 트레비스투어 4차대회는 8월 23일과 24일 같은 장소인 그랜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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